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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공직자 대상 인구교육 실시
- 저출산·고령화시대 대비해 인구변화의 이해와 미래준비-

- 효과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시 소속 공무

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실시했다.

인천시의 2023년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번 교육은 인천시의 저출생·고령화 시대 극복 전략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지자체의 전략에 관해 알아보고자 마련됐다.

이날 강의에 나선 구본진 ‘인구와 미래정책 연구원’ 강사는 저출

생·고령화 현상의 이해와 특징과 결혼·출산 등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그에 따른 미래산업의 변화, 교육제도의 변화 등 공직자 맞춤형 

인구교육을 진행했다.

구본진 강사는 “이번 공직자 대상 인구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구

를 읽는 눈을 기르고 그것을 본인과 주변의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인구는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판단의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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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직원들이 저출생·고령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를 이해하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며 “이런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취해야 할 태도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

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사진>


